
중국 면방직 업계가 SARS로 받은 충격 

 

중국의 면방직업계는 예상할 수 없었던 신형 폐렴(SARS)으로 큰 충격을 

받아 금년(2003년) 4월과 5월의 사업실적은 최악이었다. 특히 수출관련 분야

에서는 SARS의 충격이 커서 춘계광주교역회(春季廣州交易會)에서는 전년도 

춘계 전시회보다도 계약 실적이 반으로 줄었다. 다른 지방보다도 수출비율이 

높다는 산동성(山東省)의 “위교방직집단(魏橋紡織集團)”이나 “석가장상산방직

(石家庄常山紡織)” 등은 금년 3월, 4월의 수출계약 실적이 전년 실적보다 밑

돌고 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미국의 큰 바이어는 200만불 상당량의 수입선

(輸入先)을 중국에서 터키 등으로 돌렸다고 하고, 유럽의 바이어도 1억루피

(rupee : 인도의 화폐단위) 정도의 수입을 인도로 돌렸다고 한다. 그래서 수출

기업 중에는 재고 급증으로 회의실까지도 넘쳐나는 상품의 창고로 쓰고 있

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수시장도 경기가 폭락(暴落)하여 기업들의 생산

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면방직업계의 생산은, 금년의 제 1사분기(四分期)에는 

전년 동기보다도 21.8%가 증가하였으나, 제 2사분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 

17.7%의 신장에 머물러 제 1사분기보다도 생산이 감소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직업계의 생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강소상무지구(江蘇常武地區)의 

조업율(操業率)은 35% 수준으로 떨어졌고, 광동성(廣東省)에서도 근 30% 수

준까지 떨어진 산지(産地)도 있다. 소흥(紹興)에서도 30%를 웃도는 수준까지 

직기가 정대되었다. 텍스타일 시장도 이들과 비슷한 상태로서 광동성의 서초

(西樵)시장이나 불산(佛山)시장에서는 4월의 거래량이 전년 실적의 3분의 1수

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직물가격도 평균하여 미터당 0.1∼0.3위안(元) 떨어



졌다. 

이와 같은 영향은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6월부터 사태가 크게 호전하기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상당한 경기의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미 소흥이나 서초 등의 방직공장에서는 텍스타일의 거래가 활발하여, 하

반기의 호전하는 경기에 효율적으로 적극 대처하면 그 동안의 손실도 충분

히 메꿀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서초의 면방직 공장에서는 홍콩의 바이어

가 한번에 100만m를 구매한 일도 있다고 한다. 

중소 방직업자들은 SARS로 자금 면에서 경영이 크게 악화된 곳도 있었으

나 굴지의 대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경영의 합리화, 신상품 개발을 강화하는 

등 SARS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SARS의 자극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항균가공 소재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등, 

시장의 니즈(needs)에 대치하는 가공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작년에는 WTO가입이라는 호기를 살려 수출이 급증하여, 수입국에서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토록 하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여 무역마찰을 

극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ARS의 방역에 대처하면서 항균가공과 같은 시장 니즈에 따른 신기능 상

품의 개발이나 마케팅 수법 등을 도입하여 궤도에 올릴 수 있으면 그 동안 

당면하였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